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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욱 기자의 머니게임ㅣ‘펀세이빙’ 금융상품이 대세

재미와 함께 금리 혜택도 주는 ‘펀세
이빙’ 금융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펀세이빙은 Fun(재미)과 Saving(저
축)을 합친 신조어이다. 딱딱하게 느껴
지는 금융상품에 다양한 게임이나 현실
적인 실천 과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젊은 세
대에게 친숙한 ‘미션수행’ 방식의 마케
팅으로 ‘저축도 재미있다’는 인식을 심
어주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금융권들은 펀세
이빙 상품을 통해 신규 고객을 유치해
예대마진(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부분)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대
비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모바일 주사위 게임을 통
해 높은 레벨에 오를수록 우대금리를 주
는 ‘쏠 플레이 적금’을 내놓았다. 기본금
리 연 1.9%이고 주사위 게임에서 레벨
을 올리면 레벨당 0.04%포인트, 총
10단계로 최대 0.4%포인트의 우대금리
를 제공한다. 게임은 주사위를 던져 나
온 수만큼 캐릭터가 이동해 해당 칸에서
이벤트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익적인 실천 과제나 일상의 작은 목

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상품도 있다.
KB국민은행은 맑은 하늘을 지키기 위
한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하면 최고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는 ‘KB맑
은하늘적금’을 출시했다. 만기 때까지
종이통장 발행한 이력이 없으면 0.1%포
인트, 비대면 채널로 가입해 종이 서식
을 줄이면 0.2%포인트, 대중교통을 이
용하면 0.4%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방식
이다. 우리은행의 ‘위비 꾹 적금’ 역시

다이어트, 운동, 금연 등 고객이 정한 목
표를 달성하면 최대 0.6%포인트 금리혜
택을 제공한다.

펀세이빙을 강화하는 것은 인터넷전
문은행 및 핀테크 업체도 예외가 아니
다. 선택한 납입금액 만큼 매주 증액해
저축하는 카카오뱅크의 ‘26주 적금’은
펀세이빙의 대표적인 히트상품으로 꼽
힌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1000만 고객
달성 기념으로 실시하는 ‘1000만 위크’

이벤트 일환으로 24일 ‘26주 적금’ 신
규 개설 고객에게 만기 달성 시 이자를
두 배로 제공하기로 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밖에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의
합작 핀테크업체인 핀크의 ‘습관 저금’
은 젊은 고객의 소비 패턴에 따라 커피,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의 업종에서 결제
하면 미리 설정한 비율에 맞춰 자동 저
금되는 방식이다. jjay@donga.com

적금만기달성하면이자두배로준다고?
꺠꺠카뱅 ‘26주적금’ 1000만고객행사
꺠꺠신한 ‘쏠플레이’게임이기면혜택
‘KB맑은하늘’서식줄이면우대금리
꺠꺠우리 ‘위비…’ 목표달성땐 0.6%↑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비 꾹 적금’ 상담을 받고 있는 고객들. 사진제공｜우리은행

신한은행의 ‘쏠 플레이 적금’, KB국민은행의 ‘KB맑은하늘적금’, 카카오뱅크의 ‘1000만 위크’ 이벤트(왼쪽부터). 재미와 함께 금리 혜택도 주는 ‘펀세이
빙’ 금융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제공 l 신한은행·KB국민은행·카카오뱅크

KEB하나은
행이 외국인
고객을 위한
모바일뱅킹
앱 ‘하나 이
지’(Hana EZ

·사진)를 출시했다. 공인인증서 없이 비밀
번호나 생체 인증 등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외 송금은 계좌 비밀번호만 입
력하면 가능하고 앱 내 모든 해외 송금 서
비스의 진행 단계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
다.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외국환
거래 지정도 비대면 신청을 통해 가능하
다.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16개국 언
어를 지원한다.

롯데카드가 ‘제
10회 여자 아마추
어 골프대회’(사
진)를 개최한다.
롯데카드를 소지
한 국내 여성 아마
추어 골퍼면 참가
할 수 있다. 8월
19일 남서울CC의

1차 예선을 시작으로 3회의 지역 예선을
진행한다. 결선은 10월 롯데스카이힐 부여
CC에서 열리고 팀 단체전과 개인전을 통
해 우승자를 가린다. 단체 우승팀에는 트
로피와 롯데 상품권카드 각 1000만 원, 개
인 우승자에게는 트로피와 롯데 상품권카
드 500만 원을 수여한다.

KEB하나,외국인전용모바일뱅킹출시

롯데카드‘여자아마추어골프대회’개최

편집｜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시중은행들이 차량형 이동점포와 무인
환전센터를 도입해 여름휴가 고객 잡기에
나섰다.

먼저 이동점포를 통해 국내여행 고객을
직접 찾아 나선다. 이동점포는 자체 발전
설비와 위성 송·수신 장비 등을 갖춘 차량
형 점포로 주요 해수욕장과 축제 현장에서
간단한 금융업무를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8월 15일까지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에서 이동점포 ‘해변은행’을 운영한다. 운
영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현금입출금과 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22회 보령 머드 축제’ 기간인 28일까지
는 신규 계좌, 체크카드 발급 등 다양한 금
융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이동점포 ‘NH Wings’
를 여름 휴가지 및 하반기 축제현장에서
운영한다. 강원도 평창 세계태권도 한마
당, 충북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 제주 국
제감귤박람회 등 전국 70여 지역축제를 찾

을 예정이다.
해외여행 고객을 위한 무인환전센터도

본격 가동한다. KB국민은행은 16일 공항
철도 검암역 역사에 무인환전센터를 개설
했다. 지난해 11월 개점한 공항철도 홍대

입구역사 내 1호점에 이은 2호점이다. 유
로화,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등 3개국 통
화 출금이 가능한 멀티 외화 자동화 기기
와 미국 달러 자동화기기를 운영하는 무인
환전 자동화점이다. 정정욱 기자

시중은행 “피서철휴가고객잡아라”
차량형이동점포·무인환전센터도입
우리·농협·KB등휴가지금융서비스

우리은행의 ‘해변은행’, NH농협은행의 ‘NH Wings’, KB국민은행의 무인환전센터 2호점(왼쪽부터).
사진제공 l 우리은행·NH농협은행·KB국민은행


